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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자살 보도 전후의 일반인 자살시도 양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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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Many studies suggest that media reporting of a celebrity suicide increase suicidal rates, but few 
studies have assessed the impact of specific media report in Korea. We have examined possible influences of me-
dia reporting death of famous Korean actress Ms. Choi, whose death resulted in extensive media coverage.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s who presented with suicide attempts 
to the Emergency Department of Severance Hospital during 12 month period. We obtained demographic data, 
any past history of suicide attempt and psychiatric illness, the methods of suicide attempts, lethality, and follow 
up after discharge. Results : We finally enrolled 162 patient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total number of sui-
cide attempts by hanging was 11, and 9 attempts occurred after death of Ms. Choi. The patients who visited 
emergency department after death of Ms. Choi tend to use more severe methods than before. Most patients dis-
charged against advice and were not followed up after discharge. Conclusion :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it 
might be possible that Werther effect could have an effect on suicide attempts. This study also suggests need for 
intense follow up for survivors after suicide attempt. (J of Kor Soc for Dep and Bip Disorders 2011;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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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45년간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60% 증가하였으며, 우

리나라에서는 1989년에는 10만명 당 7.4명이었던 자살자의 수

가 2009년에는 31명으로 2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할 정도

로 자살은 심각한 보건 문제가 되었다.1,2) 이에 따라 세계적

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살 예방 정

책의 하나로 모방 자살(copycat suicide), 또는 베르테르 효

과(Werther effect)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언론 보도

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사

회학자 David Phillips에 의하여 1974년에 명명되었으며, 사

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자살 또는 널리 보도된 일반

인의 자살 사건을 접한 후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

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3) 이후 베르테르 효과가 실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더 많지만 이에 반대되는 견해들도 있

다. Williams 등4)은 영국 BBC 방송의 인기 드라마 주인공이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 사도하는 장면이 방송된 후 두 병원 응

급실에 약물 과용 자살시도 후 내원한 환자의 수를 측정했

을 때, 방송 후 숫자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아 베르테르 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Stack 

등5)은 자살 관련 내용을 다룬 미디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증가의 효과는 특히 미디어가 

허구가 아닌 실제의 내용을 다뤘을 때, 보도된 자살자가 사

회적으로 알려진 유명 인사일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언론 보도의 영향에 의한 베르테

르 효과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6)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베르테르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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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대만의 유명 탤런트, 유명 가

수의 자살 사건 이후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상

당수가 보도의 영향으로 자살을 시도했음을 보고하였다. 

Cheng 등7,8)은 대만의 유명 탤런트 M.J.Nee가 목을 매 자살

한 후 자살을 시도한 124명을 면담한 결과 23.4%가 유명 탤

런트의 자살의 영향으로 시도했음을 밝히고, 남성일 경우와 이

전 자살시도 과거력이 있을 경우 더욱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경우 

보도 직전에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경우, 보도 1개월 

이내 자살 시도가 있었을 경우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9) Yip 등10)은 홍콩의 유명 가수가 투신 자살을 

한 후 자살시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25~39세의 남성

에서 특히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4년 7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발표

되었으나 2008년 발생한 탤런트 고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에

서 많은 언론사는 자살 현장 사진은 물론 도구의 가격과 판

매처까지 여과없이 보도하는 실태를 보였다. 또한 우리 나라

에서는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여 모방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가질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20년간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 배우

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친숙한 연예인이며, 유명 운동선수

와의 결혼, 가정 폭력, 불화설 등으로 화제가 된 탤런트 고 최

진실 씨의 자살 사건 전후에 자살 시도자들의 자살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일반인 자살 시도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자

살자의 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증가 추세가 사건보다 수개

월 전에 시작된 경우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을 입증하기 어려

워 수의 증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1) 같은 기간 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수 뿐 아니라 자살

시도 방법 및 강도를 평가하고, 2) 만일 영향이 있다면 영향

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3) 사건 전

후 자살시도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살

을 시도하여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 기록

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경우, 의식 상태가 

명료하면 정신과에 협진 의뢰된다. 따라서 연구 기간 동안 응

급의학과에서 정신과로 협진 의뢰된 환자들의 차트를 모두 

검토하였다. 또한, 내원 당시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거나 도

착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협진이 의뢰되지 않는데, 이 경우 자

살 시도 또는 목 매기, 약물 과다 복용 등 자살 시도 방법을 포

함한 진단명을 가진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자

살 시도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타과적으로 입원

하거나 사망하여 협진 의뢰되지 않은 환자들을 최대한 포함

시키고자 하였다.

대상 기간 동안 내원한 환자들의 성별, 연령, 동거인 유무, 

내외과적 질환 과거력, 정신과적 과거력, 과거 자살 시도 여

부, 충동성, 자살 시도의 방법, 방법의 강도, 결과의 치명성, 

자살 시도의 동기, 내원 당시 활력 징후, 정신과 협진 여부 및 

협진이 진행되었을 경우 정신과적 진단, 내원 후 경과 및 정

신과 외래 진료 내원 여부를 기록하였다. 정신과적 과거력으

로는 진단명 및 치료 기간을 평가하였고, 충동성에 대한 간

접적인 평가 방식으로 자살 시도 6시간 이내 알코올 사용 여

부를 평가하였다.11) 자살 시도의 방법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한편, 이를 다시 심각성에 따라 심각한 자살 시도 

방법(농약 음독, 수근 절상을 포함한 열상, 목 매기, 높은 곳에

서 뛰어내리기, 익사, 총상, 연탄가스 사용, 굶기)과 심각하지 

않은 자살 시도 방법(감기약 사용, 신경안정제 사용)으로 분류

하였다.12) 또한 자살 시도 결과의 치명성은 응급실 조치로 충

분한 경우와 해당 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내원 

후 경과는 자의 퇴원한 경우, 정신과 입원한 경우, 타과적으로 

입원한 경우, 사망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정신과 협진 후 1회라

도 외래 진료에 내원한 환자와 한 번도 내원하지 않은 환자

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고 최진실 사망일인 2008년 10월 2일을 기준일로 

삼아, 이전 6개월 간 내원한 환자와 이후 6개월 간 내원한 환

자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정신과적 과거력 및 자살 시도의 특

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계절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전 

년도인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자살 시도

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와 비교하였다. 

통계적 분석 

분석은 같은 환자가 응급실을 중복 방문한 경우도 각각의 

방문을 개별 방문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방문별 분석’을 사

용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은 SPSS 15.0을 사용하였고 Chi-

square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양측 검정을 하

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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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상이 된 환자수는 총 160명이었다. 

이 환자들이 연구 기간 동안 총 162회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1인당 방문 횟수는 평균 1.01회였다. 

전체 자살 시도자의 평균 연령은 40.15±17.05세, 기준일 

전 방문군의 평균연령은 42.88±17.17세, 기준일 후 방문군의 

평균 연령은 37.35±16.56세로 고 최진실 사망일 후 방문군

의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고(p=0.039), 21~30세 사이의 

환자가 3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군 간의 성

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924), 동거인 유

무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9)(표 1). 

자살 시도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의 시기별 분포 

계절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기간 동안 자살 시도

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의 월별 분포를 전년도의 월

별 분포와 비교한 결과, 2007년 4월~2008년 3월 사이에는 9

월, 1월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가 가장 많았고, 2008년 4

월~2009년 3월 사이에는 6, 7, 10월에 내원 환자가 가장 많

았다(그림 1A) 같은 시기 국내 자살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10월, 11월에 자살 사망자가 특히 

높아진 것을 특징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B). 

자살 관련 행동의 전후 비교 

연구 기간 동안 자살 시도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총 162회 중 기준일 전에 방문한 경우는 82회, 이후 방문한 경

우는 80회였다. 정신과적 과거력을 비교하기 위해 정신과 치

료를 받은 과거력과 자살 시도의 과거력을 비교하였다. 이전

에 정신과 외래 치료를 1개월 이상 받았거나 입원 치료를 받

은 경우와 1개월 미만의 외래 치료 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이 없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살 시도 6시간 이내 알코올 사용 여부는 두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49). 자살 시

도 방법을 심각성에 따라 두 군으로 분류했을 때, 기준일 후 

방문군에서 심각한 방법이 43.8%, 전 방문군에서 28.0%로 고 

기준일 후 방문군에서 심각한 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37). 결과의 치명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응급실 조치로 충분한 경우와 해당 과 입원이 필

요한 경우의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38)(표 2).

자살 시도 방법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시도한 경우를 

고려하여 다중 응답으로 분석하였다. 최대 2가지 방법을 한 

번에 시도한 경우가 10회 있었으며, 기준일 후 방문군에서 2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한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

았다(p=0.046). 음독이 총 125회(7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상 27회(15.7%), 목 매기 11회

(6.4%),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4회(2.3%), 익사 2회(1.2%), 

연탄 가스 중독과 굶기, 총상 각 1회(0.6%)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후에 따른 자살 시도 방법을 고 최진실 씨와 동일한 목 매

기 방법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했

Table 1. Comparison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ho visited ER before death of Ms. Choi and after death 
of Ms. Choi

Before (N=82) After (N=80) Total (N=162) t/ χ² p-value

Age, n (%) Mean±SD 42.88±17.17 37.35±16.56 40.15±17.05 2.085 0.039

Gender, n (%) Male 22 (26.8) 22 (27.5) 44 (27.2)
0.009 0.924

Female 60 (73.2) 58 (72.5) 118 (72.8)

Cohabitant, n (%) Yes 64 (78.0) 71 (88.0) 135 (83.3)
3.579 0.059

No 17 (20.7) 8 (10.0) 25 (15.4)

Missing 1 ( 1.2) 1 ( 1.3) 2 ( 1.2)

Fig. 1. Number of patients visited 
ER after suicidal attempt in Sever-
ance Hospital per month (A) and 
number of death due to complet-
ed suicide in Korea per mon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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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기준일 전 방문군에서 2회(2.4%), 후 방문군에서 9

회(10.2%)로 기준일 이후 증가한 소견을 보였다(p=0.026)(표 3). 

자살 시도 환자에 대한 관리 현황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 환자에 대한 관리 현황을 평

가하기 위하여 협진 여부 및 내원 후 경과, 외래 내원 여부를 

조사하였다. 총 162회 중 정신과 협진이 이루어진 경우는 161

회였으며, 기준일 전 방문군과 후 방문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p=0.310). 협진 후 진단명은 기준일 전후에 

모두 우울성 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내원 후 경과는 전체 경우 중에서 자

의 퇴원한 경우가 65.4%로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입원이 14.2%, 

타과적 입원이 20.4% 있었으며, 기준일 전후에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외래 내원 여부는 기준일 전(62.2%)에 비

하여 후(38.8%)에 퇴원 후 한 번이라도 외래 진료에 내원한 

경우가 유의하게 적었다(p=0.003)(표 4).

고      찰

본 연구는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주소로 내원했던 환자들

의 의무 기록을 분석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유명 연예인의 목매기를 통한 자살 보도 후 보도 전에 비하

여 심각한 방법을 사용한 자살 시도가 늘어났으며, 유명 연

예인과 동일한 목매기를 사용한 자살 시도가 늘어났음을 보

Table 2. Comparisons of suicidal behaviors between patients who visited ER before death of Ms. Choi and after death of Ms. Choi

Before (N=82) After (N=80) χ² p-value

Previous psychiatric treatment, n (%) Yes 49 (59.8) 37 (46.3)
2.966 0.085

No 33 (40.2) 43 (53.8)

Suicidal attempt history, n (%) Yes 27 (32.9) 23 (29.1)
0.273 0.601

No 55 (67.1) 56 (70.9)

Impulsivity, n (%) Yes 32 (39.5) 27 (33.8)
0.574 0.449

No 49 (60.5) 53 (66.3)

Method, n (%) Non-serious 59 (72.0) 45 (56.3)
4.343 0.037

Serious 23 (28.0) 35 (43.8)

Lethality, n (%) Mild 60 (73.2) 53 (66.3)
0.919 0.338

severe 22 (26.8) 27 (33.8)

Table 3. Comparisons of suicidal methods between patients who visited ER before death of Ms. Choi and after death of Ms. Choi

Before (N=82) After (N=80) χ² p-value

No. of method used  
  at once, N (%)

1 80 (97.6) 72 (90.0)
3.997 0.046

2 2 (2.4) 8 (10.0)

Before (N=84) After (N=88) Total (N=172)

Drug intoxication, N (%) 69 (82.1) 56 (63.6) 125 (72.7)

Laceration, N (%) 10 (11.9) 17 (19.3) 27 (15.7)

Hanging, N (%) 2 ( 2.4) 9 (10.2) 11 ( 6.4)

Drowning, N (%) 1 ( 1.2) 1 ( 1.1) 2 ( 1.2)

Gunshot, N (%) 1 ( 1.2) 0 1 ( 0.6)

Falling down, N (%) 1 ( 1.2) 3 ( 3.4) 4 ( 2.3)

Gas inhalation, N (%) 0 1 ( 1.1) 1 ( 0.6)

Fasting, N (%) 0 1 ( 1.1) 1 ( 0.6)

Table 4. Management of suicidal attempters

Before (N=82) After (N=80) Total (N=162) χ² p-value

Psychiatric  
  consultation, N (%)

Yes 82 (100.0) 79 (98.8) 161 (99.4)
1.031 0.310

No 0 ( 0.0) 1 ( 1.3)     1 ( 0.6)

Progress, N (%) Discharge against advice 54 ( 65.9) 52 (65.0) 106 (65.4)

1.858 0.395
Psychiatric admission 9 ( 11.0) 14 (17.5) 23 (14.2)

Non-psychiatric admission 19 ( 23.2) 14 (17.5) 23 (20.4)

Expire 0 ( 0.0) 0 ( 0.0) 0 ( 0.0)

Follow up after 
  discharge, N (%)

Yes 51 ( 62.2) 31 (38.8) 82 (50.6)
8.905 0.003

No 31 ( 37.8) 49 (61.3) 80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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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고 최진실 씨의 자살 보도

가 있은 후 한 포탈 업체가 대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9일 간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4%가 연예인 자살

이 자신의 자살하고 싶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으

며, 특히 15.6%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13) 또한 일

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 보도가 있은 후 일

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14) 

연구 결과, 기준일 이후 6개월간 응급실 내원한 자살 시도 

환자들은 이전에 내원한 환자에 비해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낮았고, 더 치명적인 방법을 많이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 최진실씨와 동일한 방법인 목매기를 시도한 환자의 수 역

시 증가하였다. 베르테르 효과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

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기준일 이후 응급실에 내원한 자

살 시도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낮은 것이 베르테르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5) 유사한 시

기에 자살로 사망한 탤런트 고 안재환씨와 동일한 방법인 일

산화탄소 중독은 증가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고 최진

실 씨와 동일한 방법인 목매기의 사용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

았던 이전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목매기의 증가가 

뚜렷하였고 일산화탄소 중독은 이후 1건 발생으로 증가 여부

를 판단할 수 없었다.14) 이는 환경 및 생활 수준에 따라 자살 

방법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대상으로 하는 환

자군이 분포하는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이처럼 비록 제한된 결과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허인영 

등14)의 연구에서 유명 연예인의 자살 보도 후 보도된 연예인

과 동일한 방법의 자살 시도가 일반인에게서 증가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보도가 일반인에

게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오

스트리아에서는 지하철 자살이 급증했던 1997년 자살관련 보

도 방침을 발표하고 자살 보도를 자제하도록 한 후, 지하철에

서의 자살 시도가 80%로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

었다.16) 우리 나라에서도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더욱 엄격하

게 적용함으로써 유명인의 자살 보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

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일 전후를 비교했을 때 방법의 강도를 제외한 기타 자

살 시도의 특성 및 경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전후 1개월, 3개월로 

기간을 변경하거나, 직전에 사망한 탤런트 고 안재환 씨의 사

망을 고려해 분석했을 때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집

단의 수의 부족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기간 동

안 응급실 내원한 자살시도 환자들의 성별, 정신 질환 종류, 

자살 시도 방법의 구성과 같은 일반적 특성은 자살 기도자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한다. 

기준일 전후 6개월 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 대

한 조치를 비교하였을 때, 내원 후 경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오히려 감소하였

다. 우리 나라에서 자살 시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94%) 의 병원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의 위험성 평가 및 개

인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17)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명인 자살 보도와 같이 자살 시

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특별한 대책

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살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자살 시도 후 생존자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18) 자살 시도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자

살의 위험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 생존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반드

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들의 모집단의 대표성 문

제를 들 수 있다. 병원의 소재 상 대상 환자가 대도시인 서울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군소병원에서 중환자가 이

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대학 병

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 시도의 일반

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진

단명을 통한 검색으로 최대한 자살 시도 환자를 모두 포함하

고자 하였으나, 협진 의뢰되지 않은 경우 자살 시도 여부가 명

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배제해야 하는 경우 등이 누락되어 

자문 의뢰된 자살 기도자 중심으로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예를 들면, 자살 시도를 주소로 응급실에 2차례 내원했던 

환자 1명이 약 2개월 뒤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으

나 자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응

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매우 상태가 위중한 자살 시도 환

자들이 대상군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전체 

대상 군 수의 부족 및 전후 6개월으로 비교하였으므로 계절

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 후향적 연구의 특성상 

연예인 자살이 미친 영향에 대한 직접적 파악이 어려웠던 점 

등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응급실 내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비교함으

로써 대표성 문제로 인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였다는 것, 그

리고 단순한 수의 증가가 아니라, 자살 시도의 다양한 특성

을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후 응급실에 내

원한 자살 시도 환자에서 유명인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자

살 시도가 이전 동일한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였고 더 

치명적인 시도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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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베르테르 효과·모방자살·자살 시도·목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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